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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의 새로운 희망, 김영복 물리치료사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건의료 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4년 산재 보건의료 대상｣ 영예의 수상자로 

태백병원의 김영복 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 보건의료 대상｣은 소속병원 전국 11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요양, 태백요양)과 3개 의원(서울, 광주, 부산)

에서 의료전문직 직원 중 산재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 직원에 대해 매년 1명을 선정 포상하고 있다.

  2024년 수상자인 김영복 물리치료사는 2007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태백병원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재활과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물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산재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및 

진폐환자 의료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외진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진폐환자들의 재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김영복 물리치료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산재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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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이사(오른쪽)가 김영복 물리치료사(왼쪽)에게 2024

년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건의료대상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니다.


